
ABSTRACT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among the factors of communication ability according to 
self-awareness and other-awareness in some dental hygiene students. 
Methods: A self-reported questionnaire was completed by 260 dental hygiene students in Gwangju and Jeonnam from June 14 to 28, 
2016. After explanation of the purpose of the study, an informed consent was written by the students. The effect size was calculated 
by G*power 3.1 program. The study instruments comprised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self-awareness, other-awareness, 
and communication ability. Data were analyzed by independent test, one way ANOVA, Scheffé test, stewise multiple regression test, 
and Pearson's correlation test using SPSS 18.0.
Results: Communication ability had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with self-awareness(r=0.427, p<0.001) and other-awareness 
(r=0.460, p<0.001). The higher level of self-awareness and other-awareness was proportional to communication ability. The influencing 
factors of communication ability included private self-awareness(=0.227), public self-awareness(=0.170), social anxiety(=0.182), 
and external other-awareness(=0.282). 
Conclusions: To improve the communication ability in the dental hygiene students, it is important to improve self-awareness and 
other-awareness. The implementation of communication skill in the curriculum will enhance the dental hygiene students compet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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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11)

대학생은 대학입학 후 다양한 형태의 문화나 사회집단에

서 인간관계를 경험하며, 의미있는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는 소통이 매우 중요하다[1]. 치위생(학)을 전공하는 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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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일반 대학생들이 겪는 대인관계 뿐 아니라 향후 임상현

장에서 환자, 보호자, 동료들 간의 다양한 사람들과 지속적

으로 소통하고 협력해야 하는 중심적인 위치에 있으며 상

담, 구강보건교육 등 치과치료의 전반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문제해결능력, 판단력, 의사소통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

[2]. 또한 환자의 욕구를 인식하여 의료서비스를 수행해야 

하는 책임을 다하고 있기에 의료기관내에서 직종간의 갈등

을 해소하고 협력할 수 있는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해야한

다[3]. 최근 의료서비스 대상자들의 수준 및 건강에 대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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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등 욕구가 다양해지므로, 의료서비스 제공자와 대상자 

사이에서의 의사소통은 매우 중요한 수단이다[4]. 의사소통

(communication)은 역동적이며,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언

어적, 비언어적인 방법으로 상호교환하여 자신의 메시지 전

달과 동시에 수용하게 하는 복합적인 작용을 한다[5]. 효과

적인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자기긍정의 강화 또한 중요하며

[6], 환자와의 신뢰감을 형성하고 만족도를 높이며[7], 환자

가 느끼는 불안감을 감소시켜 건강상태가 좋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8]. 이에 치과위생사는 환자의 심리상태를 

살펴보고, 정서적인 안정을 가져올 수 있는 의사소통의 능

력이 필요하다[9]. 그러므로 의사소통에 관한 영향요인을 

살펴보고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의사소통은 나와 다른사람 사이에서 

생각이나 느낌을 서로 상호작용하며 이루어지는 것으로 자

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해하며 깨닫는 자기인

식과 자기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타인을 수용할 수 있는 타

인인식이 필요하다[10]. 자기인식(Self-awareness)은 자기자

신의 내적사고나 감정을 중요시 여기며, 타인에게 영향을 

주는 대상으로부터 자기를 인식하는 것을 말하며, 자기인식

이 부족한 사람은 타인에 대해 지나치게 민감하며 자기중심

적인 대인관계를 형성한다[11]. 타인인식(Other-awareness)

은 다른 사람의 태도나 행동 및 모습에 주의를 기울이고, 다

른 사람의 생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타인의 내면적인 사

고나 감정 등을 생각하는 것을 말한다[12]. 자기인식이 부

족하였을 경우 행동의 일관성이 부족하며 상대방에 대한 신

뢰감이 상실하여 의사소통 문제를 보인다[13,14]. 또한 타인

을 공감할 수 있는 타인인식이 높은 사람일수록 의사소통 

중 타인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인지하며, 타인에 대한 관심

과 주의를 집중한다고 하였다[12]. 향후 임상현장에서 중요

한 역할을 담당할 치위생 전공 학생들에게 의사소통능력에 

관한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의사소통

능력과 대인관계, 자아존중감에 관련된 선행 논문은 많으나

[13-15], 치위생(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의사소통에 관한 논

문은 적으며[2], 특히 자기인식과 타인인식, 의사소통능력의 

논문은 없는 실정이기에, 이에 본 연구는 치위생(학)과 학생

을 대상으로 자기인식과 타인인식에 따른 의사소통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여 원만한 대학생활과 관계형

성 및 치위생학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

고자 한다.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보건복지부 지정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승

인(승인번호 P01-201606-23-002)을 받은 후 2016년 6월 14

일부터 6월 28일까지 실시하였다. 광주⋅전남 6개 대학 치위

생(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자발적으로 동의한 학생에게 연구

목적과 방법을 설명하고 직접 서명 날인 후 자기기입식 설문지

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자 표본수는 G*Power 

3.1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중회귀분석시 유의수준 α=0.05, 

효과의 크기는 중간정도=0.25, power=0.95로 정하여 산출한 

결과 필요한 표본수는 251명이었다. 탈락률을 고려하여 260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고, 응답이 불성실한 15부

를 제외한 245부(94.2%)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2. 연구도구 및 방법

2.1. 연구도구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성별, 학년, 종교, 경제상태, 

의사소통 교과목 수강여부, 임상실습경험, 가족간 의사소통 

양상, 학업성취수준 8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자기인식은 Fenigstein, Scheier, Buss[16]의 자기인식검

사를 은[12]이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하위영역

으로는 사적 자기인식 9문항, 공적 자기인식 5문항, 사회적불

안 6문항으로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5점척도

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 ‘매우 그렇다(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인식의 정도가 높게 나타난다. 은[12]의 신뢰도

는 Cronbach's α=0.74였으나 본 연구의 Cronbach's α=0.76

이다. 

타인인식은 은[12]의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를 사용하였

으며, 하위영역으로는 내적 타인인식 12문항, 외적 타인인

식 5문항, 공상적 타인인식 4문항으로 총 21문항으로 구성

되었다. 각 문항은 5점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 ‘매

우 그렇다(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타인인식의 정도가 

높음을 나타낸다. 은[12]의 신뢰도 Cronbach's α=0.90이었

으며, 본 연구는 Cronbach's α=0.92이다. 

의사소통능력은 Navran[17]이 개발한 primary communication 

inventory를 주[18]가 대학생에게 적용한 도구를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하위영역은 언어적, 비언어적 의사소통으로 구성

되어 총 25문항의 도구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 ‘항상 그렇다

(5점)’ 점수가 높을수록 의사소통의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

난다. 신뢰도는 주[18]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α=0.81이었으

며, 본 연구는 Cronbach's α=0.86 이다. 

 

2.2. 통계분석

본 연구의 수집된 자료는 통계분석용 소프트웨어 SPSS 

(SPSS 18.0, USA)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일반

적 특성, 자기인식, 타인인식, 의사소통능력 등은 빈도, 백분

율, 평균 및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

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인식, 타인인식 및 의사소통능력의 

차이는 independent t-test, one-way ANOVA(정규성을 따

르지 않는 경우 Kruskal-Wallis test이용) 및 Scheffé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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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성을 따르지 않는 경우 Mann-Whitney이용: 유의수준 

0.017로 검정함) 사후검정법을 시행하였다. 단, 정규성을 따

르지 않은 가족간 의사소통만 비모수 검정법을 이용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자기인식, 타인인식 및 의사소통능력간의 상

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test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의사소통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stepwise multiple 

regression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일반적 특성에서 학년은 1학년 52명(21.2%), 

2학년 67명(27.3%), 3학년 73명(29.8%), 4학년 53명(21.6%)

이었다. 종교가 없는 대상자가 171명(69.8%)이었고, 경제상

태는 중이 203명(82.9%)로 가장 많았다. 대상자중 133명

(54.3%)가 의사소통 강의를 수강한 적이 없었고, 임상실습경험

이 있는 자보다 없는 자가 147명(60.0%)로 더 많았다. 가족 

간 의사소통 양상은 인성지향소통이 192명(78.4%)로 가장 많

았으며, 학업성취수준에서는 만족할만한 수준이 120명(49.0%)

로 응답하였다<Table 1>. 

2. 자기인식, 타인인식에 따른 의사소통능력

본 연구대상자의 자기인식 정도는 5점만점에서 3.32점이

었고, 하위영역에서는 공적 자기인식이 3.65점으로 가장 높

았으며, 사적 자기인식 3.32점, 사회적불안 2.99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타인인식은 5점만점에서 3.11점이었고, 내적타인

인식이 3.22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공상적 타인인식 3.07점,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Grade Freshman 52(21.2)

Sophomore 67(27.3)
Junior 73(29.8)
Senior 53(21.6)

Religion Yes 74(30.2)
No 171(69.8)

Economic status High 9( 3.7)
Average 203(82.9)
Low 33(13.5)

Experiences of communication class Yes 112(45.7)
No 133(54.3)

Experiences of clinical practice Yes 98(40.0)
No 147(60.0)

Family communication Imperative-centered 4( 1.6)
Position-centered 49(20.0)
Person-centered 192(78.4)

Academic achievement Excellent 13(5.3)
Satisfactory 120(49.0)
Unsatisfactory 112(45.7)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245)

Variable Mean±SD Minimum value Maximum value
Self-awareness 3.32±0.29 2.35 4.39
  Public self-awareness 3.65±0.53 2.20 5.00
  Private self-awareness 3.32±0.41 2.11 4.56
  Social anxiety 2.99±0.56 1.33 4.33
Other-awareness 3.11±0.56 1.56 4.73
  Internal other-awareness 3.22±0.62 1.83 5.00
  Fancy other-awareness 3.07±0.69 1.25 5.00
  External other-awareness  3.03±0.61 1.40 4.80
Communication ability 3.31±0.42 2.13 4.68
  Verbal communication 3.45±0.43 2.05 4.45
  NonVerbal communication 3.17±0.52 2.00 5.00

Table 2. The level of self-awareness, other-awareness and communication ability (N=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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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적 타인인식 3.03점으로 나타났다. 의사소통은 3.31점이

었고, 하위영역으로 언어적 의사소통은 3.45점, 비언어적 의

사소통은 3.17점으로 나타났다<Table 2>.

3. 일반적인 특성과 자기인식, 타인인식에 따른 

의사소통능력의 차이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인식, 타인인식 

및 의사소통능력의 차이를 살펴 보면 자기인식은 의사소통 강

의를 수강한 경우, 학업성취수준에서 우수한 수준이 높게 나타

났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0.05). 타인인식에서는 경제

상태(F=4.524, p=0.012)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지만, 학년, 

종교, 의사소통교육 경험, 실습경험, 가족 의사소통양상, 학업성

취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p>0.05). 의사소

통능력은 학년(F=3.259, p=0.022), 가족의사소통양상(F=4.040, 

p=0.012)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나, 임상실습경험이 있는 

경우와 학업성취수준이 우수한 수준이 높았지만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p>0.05)<Table 3>.

4. 자기인식, 타인인식에 따른 의사소통능력 간의 관계

본 연구의 의사소통능력은 자기인식(r=0.427, p<0.001) 

및 타인인식(r=0.460, p<0.001)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변수들의 하위영역별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의사소통능력은 자기인식의 하위영역인 사적 자기

인식(r=0.406, p<0.001), 공적 자기인식(r=0.403, p<0.001)

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타인인식의 하위영역인 

내적 타인인식(r=0.400, p<0.001), 외적 타인인식(r=0.443, 

p<0.001), 공상적 타인인식(r=0.379, p<0.001)과 유의한 양

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자기인식과 타인인식 간에도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0.275, p<0.001). 

자기인식의 하위영역 중에 사적자기인식(r=0.414, p<0.001), 

공적자기인식(r=0.051 p<0.001)은 타인인식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고, 사회적 불안은 타인인식과 유의한 음의 상

관관계가 있었다. 타인인식의 하위영역인 내적 타인인식

(r=0.247, p<0.001), 외적 타인인식(r=0.198, p<0.05), 공상

적 타인인식(r=0.278, p<0.001)과 자기인식 간에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자기인식의 하위영역과 타인인식

의 하위영역 간의 관련성에서는 내적 타인인식(r=0.482, 

p<0.001)이 공적 자기인식(r=0.437, p<0.001)과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고, 사적 자기인식과도 유의한 양의 상관관

계가 나타났다<Table 4>.

5. 의사소통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의사소통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알아보기 위해 다

중회귀 분석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사적 자기인식(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Self-awareness Other-awareness Communication ability

Mean±SD
t or F 

(p-value*)
Mean±SD

t or F 
(p-value*)

Mean±SD
t or F 

(p-value*)
Grade 1 52 3.30±0.27 0.992

(0.397)
3.01±0.48 1.025

(0.382)
3.19±0.40a 3.259

(0.022)2 67 3.37±0.29 3.18±0.53 3.37±0.41ab

3 73 3.30±0.28 3.08±0.56 3.27±0.39ab

4 53 3.30±0.33 3.16±0.67 3.41±0.46b

Religion Yes 74 3.34±0.33 1.963
(0.162)

3.09±0.61 1.533
(0.217)

3.29±0.40 0.303
(0.583)No 171 3.31±0.27 3.12±.54 3.32±0.43

Economic status High 9 3.42±0.48 0.581
(0.560)

3.66±0.81a 4.524
(0.012)

3.48±0.29 0.836
(0.435)Middle 203 3.31±0.28 3.09±0.55b 3.31±0.42

Low 33 3.32±0.28 3.06±0.48bc 3.28±0.45
Experiences of
communication class

Yes 112 3.35±0.31 3.130
(0.078)

3.12±0.55 0.009
(0.924)

3.27±0.38 0.647
(0.422)

No 133 3.29±0.27 3.10±0.57 3.35±0.44
Experiences of 
clinical practice

Yes 98 3.31±0.32 3.827
(0.052)

3.13±0.61 1.326
(0.251)

3.34±0.43 0.440
(0.508)

No 147 3.33±0.27 3.10±0.53 3.29±0.41
Family communication★ Imperative-centered 4 3.15±0.09 0.632

(0.532)
312±0.51 0.081

(0.922)
2.75±0.07a 4.040

(0.019)Position-centered 49 3.33±0.32 3.14±0.55 3.28±0.44b

Person-centered 192 3.32±0.29 3.10±0.57 3.33±0.41bc

Academic achievement Excellent 13 3.43±0.35 1.527
(0.219)

3.34±0.62 1.653
(0.194)

3.40±0.50 0.340
(0.712)Satisfactory 120 3.33±0.32 3.06±0.60 3.31±0.41

Unsatisfactory 112 3.29±0.25 3.13±0.51 3.30±0.42
*by independent t-test and one-way ANOVA(nonparametric: Kruskal-Wallis test)
a,b,cThe same characters indicates no significant difference by Scheffé test(★nonparametric: Mann-Whitney)

Table 3. The level of self-awareness, other-awareness and communication ability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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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7), 공적 자기인식(=0.170), 사회적 불안(=0.182), 외

적 타인인식(=0.282)으로 나타났다(p<0.05). 회귀모형의 결

정계수 값은 0.321(32.1%)이었다. 

총괄 및 고안

치위생(학)과 학생은 임상실습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과의 

의미있는 상호작용을 하는 과정에서 관계형성, 긍정적인 태도

를 배운다[19]. 또한 의사소통능력은 임상현장에서 대상자와 

관계를 형성하고 능력있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

소이다[20]. 치위생(학)과 학생들이 이러한 의사소통능력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갖출 필요가 있다. 대학교육

과정을 통해 보다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며, 의사소통 

및 대인관계에 대한 관련 교과목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마련

하는 것도 필요하다[2]. 이에 본 연구는 치위생(학)과 학생의 

자기인식과 타인인식에 따른 의사소통능력 정도와 의사소통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실시하였다. 본 연구

대상자의 자기인식 정도는 5점 만점에 평균 3.32점이었고, 하

위영역에서는 공적 자기인식이 3.65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사

적 자기인식 3.32점, 사회적 불안 2.99점이었다. 간호대학생의 

자기인식 수준은 오[21]는 3.40점, 박과 최[13]는 3.45점으로 

다소 차이가 있었고, 은[12]의 연구에서는 3.31점으로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자기인식의 하위영역에서는 공적 자기인식이 

가장 높았고, 박과 김[22]은 3.68점으로 본 연구와 유사한 결

과를 보였고, 오[21]는 3.77점으로 다소 높게 나타났다. 오[21]

의 결과에서도 사적 자기인식이 3.54점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사회적 불안은 2.99점이었으나 박과 최[13]의 결과에서는 

3.06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공적 자기인식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자신이 어떻게 보여지는지 중점을 두는 것이며, 사적 자기

인식은 내적사고와 동기에 초점을 두는 것으로 보아[23], 타인

에게 자신의 어떤 모습일지에 대한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타

인으로부터 자신을 의식하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22]. 치위

생(학)과 학생의 타인인식은 5점 만점에서 평균 3.11점이었고, 

하위영역인 내적 타인인식이 3.22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공상

적 타인인식 3.07점, 외적 타인인식 3.03점으로 나타났다. 오

[21]는 3.41점, 은[12]은 3.19점으로 본 연구보다 높게 나타남

을 알 수 있었다. 하위영역 중 내적 타인인식이 가장 높게 나타

난 것은 다른 사람의 심리적인 내면에 관심을 갖고, 심리적으

로 주의를 기울여 민감하게 인식하는 능력의 발달을 의미한다

Variable B SE  t p-value*
Constant 0.733 0.307 2.386 0.018
Private self-awareness 0.231 0.065 0.227 3.567 <0.001
Public self-awareness 0.135 0.052 0.170 2.581 0.010
Social anxiety 0.137 0.043 0.182 3.164 0.002
External other-awareness 0.195 0.049 0.282 3.964 <0.001

R2=0.343, Adj.R2=0.321, F=15.41 

Table 5. Influencing factors of communication ability by multiple regression test (N=245) 

SA. Pri.SA. Publ.SA. Soci.A. OA. Inter.OA Exter.OA Fancy.OA. CA.
Verbal
 CA. 

Non
Verbal

CA. 

Pri.SA. 0.643*** 1

Publ.SA. 0.702*** 0.469*** 1

Soci.A. 0.442*** -0.167** -0.186*** 1

OA. 0.275*** 0.414*** 0.501*** -0.347*** 1

Inter.OA 0.247*** 0.437*** 0.482*** -0.391*** 0.901*** 1

Exter.OA 0.198** 0.245*** 0.395*** -0.243*** 0.830*** 0.606*** 1

Fancy.OA. 0.278*** 0.408*** 0.447*** -0.287*** 0.911*** 0.776*** 0.611*** 1

CA. 0.427*** 0.406*** 0.403*** -0.007 0.460*** 0.400*** 0.443*** 0.379*** 1

Verbal CA. 0.491*** 0.367*** 0.454*** 0.075 0.347*** 0.283*** 0.363*** 0.276*** 0.849*** 1

Non
Verbal CA.

0.280*** 0.347*** 0.271*** -0.072 0.451*** 0.407*** 0.410*** 0.380*** 0.902*** 0.538*** 1

**p<0.01, ***p<0.001 by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SA.=Self-awareness; Pri.SA=Private self-awareness; Public.SA.=Pub self-awareness; Soci.A.=Social anxiety; OA.=Other-awareness; 
Inter.OA.=Internal-awareness; External other-awareness; Fancy other-awareness; CA.=Communication ability; 
Verbal.CA= Verbal Communication ability; NonVerbal CA. = NonVerbal communication ability

Table 4. Correlations analysis for self-awareness, other-awareness, communication ability, and predictable variables
of participants (N=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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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외적 타인인식에 비해 내적 타인인인식이 낮은 것으로 

보아 타인의 내면에 받아들이는 능력보다는 외적으로 표현하

는 능력이 다소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 보다 강화된 훈련

이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치위생(학)과 학생의 의사소통의 총

점은 3.31점이었고, 하위영역으로 언어적 의사소통은 3.45 점, 

비언어적 의사소통은 3.17점으로 나타났다. 김[2]의 치위생

(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논문에서는 의사소통능력이 3.28점으

로 본 연구결과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간호학생의 경우 오[21]

는 3.43점, 오[24]는 3.45점으로 본 연구결과보다 높게 나타남

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간호학생의 교육과정에서는 저학년때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능력 향상을 위해 필수 교과목인 의사소

통에 관한 과목과 임상실습 과정 중 의사소통훈련이 개설 운영

되어 의사소통능력이 향상된 점으로 보아[25] 치위생학 분야

에서도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교과목과 지속적인 훈

련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

기인식, 타인인식 및 의사소통능력의 차이를 살펴보면 자기인

식에서는 의사소통 강의를 수강한 경우, 학업성취수준에서 우

수한 수준이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0.05). 

타인인식에서는 경제상태(F=4.524, p=0.012)에서 유의한 차

이를 보였지만, 학년, 종교, 의사소통교육 경험, 실습경험, 가

족 의사소통양상, 학업성취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p>0.05). 의사소통능력은 학년(F=3.259, p=0.022), 가

족의사소통양상(F=4.040, p=0.012)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

났으나, 임상실습경험이 있는 경우와 학업성취수준이 우수한 

수준이 높았지만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p>0.05). 이

에 본 연구와 유사하게 실습경험이 있는 경우 없는 경우보다 

의사소통능력이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13,21,26]. 이러

한 결과로 보아 임상현장에서 대상자를 통해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 나가며, 끊임없이 의사소통 기

술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훈련이 필요하리

라 사료된다. 연구대상자의 의사소통능력과 자기인식과는 양

의 상관관계(r=0.427, p<0.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의사소

통이 높을수록 자기인식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소

통이 높은 경우 자기인식 또한 높은 것으로 유사한 결과를 

볼 수 있었다[21,24,27]. 그러므로 자기인식은 결과적으로 의

사소통능력에 있어서 중요한 영향 요인이라고 생각된다. 각 

변수들의 하위영역별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의사소통능력은 

자기인식의 하위영역인 사적 자기인식(r=0.406, p<0.001), 공

적 자기인식(r=0.403, p<0.001)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

었다. 즉, 의사소통이 높을수록 사적 자기인식, 공적자기인식

이 높은 결과를 보였다. 오[21] 또는 박과 최[13]의 결과에서도 

사적 자기인식, 공적 자기인식, 사회적 불안이 높을수록 의사

소통능력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 불안이 있을 경우 

타인에게 자신을 긍정적으로 보이려는 자세로 오히려 의사소

통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하였다. 사적 자기인식

과 공적 자기인식이 높을수록 자신과 다른 사람에 대한 사고, 

생각, 태도 등을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점으로 보아 의사소통

능력에 영향을 주었다. 의사소통과 타인인식(r=0.460, 

p<0.001)에서도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상대방에 대한 관심이 높을수록 의사소통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타인인식의 하위영역인 내적 타인인식(r=0.400, 

p<0.001), 외적 타인인식(r=0.443, p<0.001), 공상적 타인인

식(r=0.379, p<0.001)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오

[21]의 결과에서도 타인인식의 하위영역인 내적 타인인식, 공

상적 타인인식의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다른 

사람의 내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의를 기울이며 관심을 통

해 공감성을 형성하는 것도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의사소통능

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사적 자기인식(=0.227), 공적 자

기인식(=0.170), 사회적 불안(=0.182), 외적 타인인식(

=0.282)으로 나타났다(p<0.05). 오[21]의 연구에서는 사회적 

불안, 사적 자기인식, 공적 자기인식이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을 나타났으며, 박과 최[13]의 연구에서도 사적 자기

인식이 의사소통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자기인식, 타인인식에 관한 추후 연구 및 탐색

에 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일부지역 

치위생(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져 전체 치위

생(학)과 학생들을 대표하기에는 다소 제한점이 있는 점으로 

보아 추후 연구에서는 대상자를 확대하여 의사소통에 관한 연

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치위생(학)과 학생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기자신을 이해하고, 타인을 이해하는 능력을 향상

시켜 포괄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교육적인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향후 지속적으로 의사소통능력에 관한 연구

를 시행하여 치위생 교육과정과 임상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교

육 프로그램 개발 및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의사소통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결론

본 연구는 치위생(학)과 학생의 자기인식과 타인인식에 

관한 연구로 245명의 최종 연구대상으로 삼아 의사소통능

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2016년 6월 14

일부터 28일까지 일부 지역 치위생(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하여 자기기입식으로 응답하도록 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자기인식 정도는 3.32점이었고, 하위영역에서는 공적 

자기인식이 3.65점으로 가장 높았고, 사적 자기인식 

3.32점, 사회적 불안 2.99점이었다. 

2. 타인인식은 3.11점으로, 하위영역에서는 내적 타인인

식이 3.22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공상적 타인인식 

3.07점, 외적 타인인식 3.03점으로 나타났다. 

3. 의사소통은 3.31±0.42점이었고, 하위영역으로 언어적 

의사소통은 3.45점, 비언어적 의사 소통은 3.17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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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4.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인식, 타인인식 및 의사소통능력

의 차이에서는 자기인식은 학년 (F=3.259, p=0.022), 타

인인식은 경제상태(F=4.524, p=0.012), 의사소통능력 차

이는 가족 의사 소통 양상(F=4.040, p=0.012)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05). 임상실습 경험이 있는 경우와 

학업성취수준에서 우수한 수준이 높게 나타났지만 유의

한 차이는 없었다(p>0.05). 

5. 의사소통능력은 자기인식(r=0.427, p<0.001)과 타인

인식(r=0.460, p<0.001)에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자기인식과 타인인식이 높을수록 의사소통 

능력은 높았다. 

6. 의사소통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사적 자기인

식(=0.227), 공적 자기인식(=0.170), 사회적 불안

(=0.182), 외적 타인인식(=0.282)으로 나타났다

(p<0.05). 

이상의 결과로 자기인식과 타인인식이 높을수록 의사소

통능력이 높은 것처럼 의사소통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자기인식과 타인인식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과 훈련을 모

색하고, 체계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

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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